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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의당의 비례대표 확대 제안 환영 한다

날 짜 2015. 3. 17. (총 1 쪽)

논 평

정의당의 비례대표 확대 제안 환영한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비례성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해

거대한 행정부와 사법 권력 견제․감시할 국회의원 적정 수
심도 깊게 논의해야

1. 지난 15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

입,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2:1로 조정, 국회의원의

총 비용 동결 등을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이 '비례성 강화'가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심상정 의원이 발

표한 안이 현행 선거제도보다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2. 선거제도 개편은 무엇보다 득표가 의석으로 충실히 반영되고, 지역 대표성 뿐 아니라 직

능․계층․소수자 등 다양한 대표성도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

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과 득표율 기준 등 고려할 점이 많지만, 비례대

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면 지금보다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는대로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정의당 안, 중앙선

관위안, 시민사회의 의견 등 이미 제안되어 있는 선거 및 정치개혁 방안들부터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3. 한편, 심 의원의 제안 중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 제안도 심도 깊게 논의해

볼 과제라고 본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인구수는 평균 16만 6천

여 명으로, 선진 의회라 불리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하원), 98,066명, 135,446명,

114,834명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다. 거대한 행정부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효과

적으로 견제․감시하고, 다원화된 사회의 입법적 요구를 충실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어느 규모로 유지해야 할 지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세비 동

결과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국회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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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다. 끝.


